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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순1. 

행사 내용 비  고

시작기도 사회자
- 천주교 전주교구 사목국장 김원중 안토니오 신부

발표자와 배석자 소개 사회자

발     표

인사말1. 
 전주교구 총대리 겸 사무처장 김희태 사도 요한 신부- 
유해 발견 과정 2. 

 초남이성지 담당 김성봉 프레드릭 신부- 

유해 관련 사실 확인 및 조사과정3. 
 호남교회사연구소장 이영춘 사도 요한 신부- 

유해의 진정성과 공증과정4. 
 전주교구법원 사법대리 겸 재판관 김진화 마태오 신부- 

교령 및 특별담화문 발표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

질의응답

마침 기도 사회자

발표자2.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희태 사도 요한 신부
전주교구 총대리

김성봉 프레드릭 신부
초남이성지 담당

이영춘 사도 요한 신부
호남교회사연구소장

김진화 마태오 신부
전주교구 사법대리

배석자3. 
순교자현양사업단 전주교구 사제단 평신도 언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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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4. 
인사말 (1) 

전주교구 총대리 겸 사무처장 김희태 사도 요한 신부

안녕하십니까  ! 
전주교구의 총대리 겸 사무처장 김희태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

여러 분야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천주  “
교 최초의 순교자 유해 발견 관련 발표 및 교구장 교령 공포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해주신 방” 
송사 언론사 교회 관계자 주교님을 비롯하여 여러 신부님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 , . 

천주교 전례력으로 월은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한국 순교 성인 성녀들을 특별  9
히 공경하고 그 행적을 기림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의 구원 은총에 
감사하는 순교자 성월입니다 이러한 순교자 성월을 여는 첫 날에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연 야고보 그리고 신유박해 순교자 윤지헌 프란치스코의 유해, 
를 여년 만에 발견하고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공포하는 뜻깊은 날이 되어 말할 수 없는 감200
동과 감격 감사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전주교구를 넘어 나아가 한국 천주교회에 이 감동과 감격 감사의 순간을 만들어 주신 모든   ,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까지 모든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이. 
끌어 주신 교구장 주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순교자들의 유해 발굴과 감식 유해관련 사. , 
실 확인 및 조사 보고서 작성 및 유해 보존과 안치등을 논의하고 추진해온 순교자현양사업단 , 
여러분들과 교회법을 통해 유해의 진정성을 확인 판결해 주신 교구법원관계자 여러분들께도 ,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남이성지 성역화를 시작해주시고 그 뜻을 이어가도록 응원해 . 
주신 초대 김환철 스테파노 신부님 평생 교회사를 위해 헌신해주시고 여년의 긴 시간동안 , 35
복자들의 유해를 찾아 발품을 팔으신 호남교회사연구소 명예소장 김진소 대건안드레아 신부님
께도 감사드립니다.

순교복자 유해의 발견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과 기도가 아니라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애정  , ,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초남이성지 바우배기를 성역화하는 작업에서 우. , 
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순교자들의 유해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근 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시복을 받아 복자품에 오르신 윤지충 바오로 권. 2014 , 
상연 야고보 윤지헌 프란치스코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깊습니다, .

결과적으로 순교자 유해의 발견은 주님께서 주신 크나큰 선물이며 동시에 순교자들의 삶을   
보존 발전시켜야할 과제를 남겨준 신앙의 유산임은 분명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전주교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깊은 흠숭과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을 , 
주님께 봉헌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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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발견 과정 (2) 
순교자 유해 발견에 관하여

천주교 전주교구 초남이성지 담당 김성봉 프레드릭 신부

년 전인 년 월에 초남이성지에 부임하였고 성지를 둘러보다가 바우배기라는 곳을    3 2018 8 ,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우배기가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 전주교구 김진소 신부님. 

이 쓰신 천주교 전주교구사와 관련 서적들에서 해당 내용을 정독하였습니다 바우배기 일대는 . 

유항검 복자 가족의 묘가 년 치명자산성지로 이장되기 전까지 원 묘지터가 자리한 곳임을 1914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김진소 신부님을 찾아뵙고 바우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 

을 던졌습니다. 

바우배기 개장 전 모습

그리고 초남이성지의 초대신부이자 바우배기 성지개발을 시작한 김환철 신부님을 찾아뵙고    

바우배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부님은 부임 이전부터 김진소 신부님의 저술을 통해 . 

바우배기에 대하여 알고 계셨는데 부임 후 바우배기에 대한 동네 주민의 증언을 듣고 년, 2003

에 현 유해 발견 장소에 십자고상을 설치하였으며 성토 하여 낮은 봉분을 높게 하였다고 ( )盛土

하였습니다 신부님은 봉분만 있을 뿐 아래에 유골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두 신부님의 증언을 바탕으로 언젠가는 이 일대에서 유항검 가족의 원 묘지터를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여겨 한국자산관리공사에 .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산공사는 임대만 하더라도 성지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매입 . 

이전에 대부 과정을 거치도록 권유하여 년 월에 유상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차후2020 8 . 

에 다른 이들이 이곳을 매입하여 성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자산공사에 매입 의사를 

다시 밝혔습니다 자산공사는 봉분만 있다 하더라도 묘의 모양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장분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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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를 통하여 공시와 발굴을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년 월 일 해당업체. 2020 10 28

와 무연분묘 개장 용역을 계약하였고 다음날인 일에 기 의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 안내29 10 ( )基

문을 설치하였습니다 개월간의 공고 기간이 완료된 이후 호와 호 무덤이 자신의 조상의 . 3 1 2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나와 나머지 여덟 기의 무덤을 개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장작업 전 무연분묘 개장 안내문

년 월 일 해당업체가 현 장소에서 봉분 아래 내용을 파악하고자 발굴하는 과정에   2021 3 11 , 

서 순교자로 추정되는 유해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호 무덤과 호 무덤에서 출토된 백자사. 5 3

발지석의 명문을 판독하면서 한국의 첫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과 권상연 야고보에 대한 기록

을 확인하였고 즉각 전주교구 교구장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님께 이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주교님은 호남교회사연구소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셨으며 당일 성지에 방문하시어 호남교회, 

사연구소 두 신부님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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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관련 사실 확인 및 조사과정 (3) 

유해 관련 사실 확인 및 조사과정

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 이영춘 사도요한 신부

천주교 전주교구 호남교회사연구소는 천주교 전주교구장 주교의 위임을 받아 바우배기 묘소  

의 정밀조사 및 유물에 대한 연구를 전북대학교 고고인류문화학과 윤덕향 교수와 함께 유, 前 

해의 해부학적 조사와 유전정보에 대한 연구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송창호 교수와 함

께 진행하였습니다.

발굴 사진

묘소의 정밀조사 및 출토물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묘지의 조성연대와 출토물의 연대가   , 

복자 윤지충 바오로과 복자 권상연 야고보가 순교한 년과 부합하고 무덤에서 출토된 백1791 , 

자사발지석의 명문 내용이 복자 윤지충 복자 권상연의 인적사항과 각각 일치함을 확인하였습· 

니다.

윤지충 묘소에서 나온 
백자사발지석

권상연 묘소에서 나온
백자사발지석

윤지헌 묘소에서 나온
백자제기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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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사는 성별검사 치아와 골화도를 통한 연령검사 및 해부학적 조사를 진행하였고 염  , , Y 

색체 부계확인검사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검사 결과 성별은 모두 남성으로 연령은 (Y-STR) . , 

순교할 당시의 나이와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부학적인 조사 결과로는 유해에서 . 

참수형에 해당하는 특이소견을 확인했으며 염색체 부계확인검사 결과 각각 해남윤씨와 안동, Y 

권씨 친족 남성 명의 유전정보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5 .

한편 유해에 대한 해부학적인 조사과정에서 묘지 일련번호 호의 유해에서 특이한 소견을   8

발견했습니다 유해에 조선시대 형벌의 하나인 능지처사의 흔적이 선명했고 복자 윤지충 바오. , 

로의 유해와 해부학적으로 유사했습니다.

이에 역사 사료를 다시 검토하고 묘지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 및 유해의 성별과 연령 그리  , 

고 염색체 부계확인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Y .

그 결과 해남 윤씨 친족 남성 명 및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호 유해의 유전정보가 일치함  , 5 8

을 확인했습니다 역사 사료의 내용 묘지의 조성연대 출토물의 연대측정 해부학적인 검사 결. , , , 

과 그리고 유전정보 등을 종합한 결과 호 유해는 년 신유박해 때 전주 남문 밖 형장에, , 8 1801

서 능지처사로 순교한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월 일에 있을 보고회에서 다루겠습니다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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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의 진정성과 공증과정 (4)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 권상연 야고보  ,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 추정 유해와 관련한 교회특별법원의 결정

전주교구 사법대리 겸 재판장 김진화 마태오 신부

교구특별법원은 년 월 일자로 발령된 교구장 주교의 교령에 따라 특별법정을 1. 2021 8 10 2021

년 월 일에 개시하였다8 18 .

교령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장 김진화 마태오 신부 검찰관 박상운 토마스 신부 공증관 백재2. , , 

욱 스테파노 신부를 지정하고 청원인에 김희태 사도요한 신부를 증인으로 전북대 해부학 교, , 

수인 송창호 벨라도와 고고학자인 윤덕향 안토니오 교수 교회사 연구소의 이영춘 사도 요한 , 

신부와 발굴 과정의 모든 사료를 정리하고 기록한 이태영 대건 안드레아 교수를 소환하여 각 

분야의 연구결과와 검사결과 고고학적 분석 결과를 청문하였으며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DNA , , 

출받았다 교회사적으로는 발굴유해에 대한 문헌 분석 보고를 받아들였으며 또한 발굴 지역의 . , 

성지 당담자이며 발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김성봉 프레드릭 신부를 참관인으

로 소환하여 진행과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교구특별법원은 의학 전문가이자 해부학자인 송창호 교수의 분석 결과 호 호 호의 3. DNA 3 5 8

발굴 및 수습 유해가 해남 윤씨와 안동 권씨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고고, 

학자이자 발굴 전문학자인 윤덕향 교수의 분석 결과 출토된 사발의 신빙성 등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순교 복자의 유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시를 받아 들였다 또한 사학징의 등 교회. 

사적 문헌과 구전 그리고 여러 정황증거 등을 제시한 이영춘 신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

교회특별법원은 본 법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교회법적 결격사유가 없음을 지적한 검4. 

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오늘 제출된 과학적 연구 결과와 고고학적 분석 결과 그리고 교회의 , 

역사적 문헌 등 여러 증거물을 검토한 결과 이에 반대되는 주장과 증거가 없어 바우배기에서 , , 

발굴 및 수습된 유해가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 

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의 유해임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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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5.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 

유해의 진정성에 대한 

교  령

본 주교는 년 월 일 목 과 그 이후에 발견된 복자 추정 세 분의 유해에 대한 2021 3 11 ( )
해부학적 고고학적 정밀감식을 요청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세 분의 유해가 순교 복자 윤지. 
충 바오로 권상연 야고보 윤지헌 프란치스코의 유해로 판명되었습니다 교회법적 절차에 , , . 
따라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월 일 수 에 교회법원은 윤지충 바오로 권상연 야고보8 18 ( ) , , 
윤지헌 프란치스코의 유해가 확실하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주교는 이 유해들이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
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의 유해라고 선언하며 이에 반대되는 모든 , , 
것을 배척합니다.

년 월 일 수2021 9 1 ( )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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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6. 
순교복자들의 유해 발견을 크게 기뻐하며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연 야고보( ,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의 유해 진정성에 대한 교령 반포에 즈음한 

교구장 특별담화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1. ,
참으로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주년 희년을 보. 200

내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로 우리 교구는 그. 
간 행방이 묘연했던 세 분의 순교복자 유해를 찾았습니다.
지난 년 월 일 완주 초남이성지에서 바우배기 일대를 정비하다가 순교복자들2021 3 11 , 

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함께 출토된 일부 유물 지석 에는 인적사항이 분. ( )
명하게 표기되어 있어 그 유해가 순교복자들의 유해임을 거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 
만 교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순교자 유해의 진정성을 , 
확인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불필요한 의혹이나 논란에 대비하기 위해 유물과 유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면밀하게 검사한 최종 결과 두 분의 유해는 . , 

년 신해박해 때 순교하신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 세 와 권상연 야1791 (32 )
고보 세 로 판명되었고 또 한 분의 유해는 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신 복자 윤지헌 (40 ) , 1801
프란치스코 세 로 밝혀졌습니다(37 ) .

이 발견은 실로 놀라운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밑거름 삼아 성장해2. . 
온 우리 교회가 그 순교역사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시는 분들의 유해를 비로소 찾았기 때
문입니다 이에 저는 먼저 이를 섭리하신 하느님께 깊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 .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기쁨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크나큰 선물을 받아들고 우리는 이 선물을 베풀어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 3. , , 
메시지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두고두고 묵상해야 . 
할 주제입니다 하지만 올해 탄생 주년을 기념하는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의 . 200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의 대유행으로 모든 영역이 큰 어려움을 겪는 위기의 관, 19
점에 한정하여 우선 두 가지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메시지입니다4. , .
우리 신앙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분. 

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올해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는 김대건 .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처럼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연은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여, 
마르 참조 하느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삶에 하느님은 항상 첫 번째였습니( 12,30 ) . 
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지위와 재산 가족과 목숨마저 내놓으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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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을 으뜸으로 모셨던 윤지충은 온갖 회유와 문초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
하게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마치 잔치에 . , 
가듯이 즐거운 표정을 지으셨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엄 있는 태도로 끊임없이 교리를 설명, 
하셨고 예수 마리아 를 부르며 칼날을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 , ’ .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느님께 충실하셨던 윤지충과 권상연의 순교는 이후 모진 박해로 

위기에 내몰린 교우들의 신앙을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초기 교. . 
우들은 그분들의 순교에서 신앙의 용기를 크게 얻었으며 그분들을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 
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들이 박해시대의 교우들에게서 공경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베아 . 
주교의 기록 을 짧게 요약한 시복 자료집 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1797) . 『 』
참수 일 후에 사람들이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둘 때 그 시신이 조금도 썩은 흔적이 없9 “

고 형구에 묻은 피가 방금 전에 흘린 것처럼 선명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후 교우들, . 
은 여러 장의 손수건을 순교자들의 피에 적셨으며 당시 병으로 죽어 가던 사람들이 이 ( ) …
손수건을 만지고 나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순교에 감화를 받아 모진 박해로 신앙이 흔들렸던 교우들은 다시 . 

마음을 바로잡았고 적지 않은 외교인들이 입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은 윤지충, . 
이 옥에서 피와 눈물로 쓰신 죄인 지충일기 를 필사하여 영적 독서로 읽으며 믿음을 깊『 』
이 다졌습니다 아울러 그분들의 순교는 이후 교우들의 순교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 
따라서 윤지충과 권상연의 순교는 박해시대에 신앙이 더욱 자라고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
었습니다.
그러기에 조선의 첫 선교사인 주문모 신부님은 나중에 두 순교자의 무덤 위에 성당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칭송하셨고 김대건 신부님도 윤지충의 거룩한 순교를 칭송하며 조선, ‘
의 첫 순교자 로 높이 공경하셨습니다’ .
이렇게 훌륭한 순교자들의 유해를 하느님께서 코로나 사태의 대재앙을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드러내신 뜻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것은 신. ‘
앙의 본질에 충실하라 는 것입니다 사실 위기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지 ’ . 
못하는 혼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위기의 시대에는 특히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최초의 , .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하느님께 대한 철저한 신앙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
다고 웅변하고 계십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시대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도록 용기와 지혜. 
와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 “
내고도 남기 로마 때문입니다”( 8,37) .   

둘째 신앙으로 친교와 형제애를 다지라는 메시지입니다5. , .
이번에 유해가 발견된 장소인 초남이성지 바우배기는 본래 유항검 소유의 땅이었습니

다 당시 유항검은 초남이 일대의 세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고 또 유항검은 윤지충과. , 
는 이종사촌이고 권상연과는 내외종간 사촌이었기 때문에 유항검이 최초의 순교자들을 그, 
곳에 모신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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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단지 혈연 차원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지충과 권상연은 친지들 사이. 
에서 삼강오륜을 저버린 죄인으로 크게 비난을 받았었고 또 실제로 그 죄목으로 참수되었
기 때문에 그 시신을 자신의 땅에 묻는 것은 큰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이번 발견에, . 
서 확인되었던 것처럼 실제로 묘광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현격하게 깊이 파 순교자들을 모, 
셨고 또 묘지석을 땅속에 묻은 것을 보면 그런 위험을 의식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 . 
위험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을 그곳에 모신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 
유항검은 윤지충과 권상연보다 몇 년 일찍 세례를 받고 호남이 사도로서 신앙의 가르침을 
열성적으로 몸소 실천하며 노비와 마름 작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웃과 , 
재물을 나누었기 때문에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을 충분히 모시고도 남습니다, .
하지만 유항검은 순교자들을 모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들을 극진히 공경했습니

다 이번 유해가 발견된 곳은 초남이 성지 일대에서 전망이 좋은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 
그러니까 유항검은 자기 땅 어디에서나 순교자들을 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 
가 있을 때마다 가까이 계신 순교자들을 찾아뵙고 또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묘소, 
를 바라보며 용기와 힘을 얻고 신앙을 깊게 다졌으리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순교. 
자들을 늘 공경하던 유항검은 마침내 그분들이 가신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곧 년 . 1801
신유박해 때 순교하셨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순교자들을 극진히 공경하던 유항검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몇몇 

교우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신유박해 때 순교하신 유항검과 그 가족들을 바. 
우배기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순교하신 윤지헌 프란치스코를 친형 윤지충의 묘 밑에 . 
모셨습니다 이때에도 순교자들을 모시는 것은 더 쉽지 않았습니다 유항검은 대역죄인으. . 
로 단죄 받아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을 뿐 아니라 집은 파가저택 되고 능지처참형을 당했, 
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순교자들을 바우배기에 모셨던 것은 신앙으로 다져진 초남이 신. 
앙공동체 교우들의 신앙과 형제애 때문이었습니다.
신유박해 때 전라도에서 희생된 교우들의 수는 여명에 이릅니다 그 대부분은 호남200 . 

의 사도 유항검의 고향 초남이 신앙공동체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국천주교회사의 . 
진주로 일컬어지는 동정부부 순교복자 탄생의 배경에도 이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초남이 신앙공동체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분 순교자의 유해가 발견된 바우배기 묘소에서 분명해진 점은 초남이를 기점으로 

교우들이 신앙으로 서로 연대하고 깊은 친교와 형제애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산 이들만. 
이 아니라 순교하신 분들과도 친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이 이미 실현되고 .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6. !
우리 전주교구는 이번에 유해가 발견된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연을 위시하여 호

남의 사도 유항검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스민 땅이며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수, 
많은 교우촌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순교자들의 신앙을 지켜온 터전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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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 교구가 이번 유해 발견을 계기로 순교 영성을 더욱 되살리는 일
은 교구의 미래만이 아니라 온 교회와 세상을 위한 중대한 영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최초의 순교자들의 유해를 만나게 해주신 하느님의 뜻은 순교자들이 지니셨던 7. 
영성을 우리도 본받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속에 빠져들고 . 
있습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갈수록 멀리하고 창조된 목적에서 점점 빗. ,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하느님이 아니라 돈이나 건강을 최우선으. 
로 여기고 연대와 형제애보다는 개인을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만능주의와 , . 
극심한 개인주의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병폐가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 
점에서 앞서 성찰한 두 메시지는 우리 자신과 이 시대를 쇄신할 수 있는 중요한 순교 영
성입니다. 
저는 이러한 순교 영성을 비롯하여 순교자들의 신앙과 모범을 본받고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최초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알고 본받기 위해 그분들에 관한 공술기 신문, ·『

기 와 북경의 구베아 주교의 기록들 을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
둘째 세 분 순교복자를 모신 초남이성지를 자주 순례하고 순교의 분명한 증거인 유해 , , 

앞에 머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구 혹은 본당에서 위 순교복자들의 시성을 지향하며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 124

를 바치시고 이미 각 본당별로 조직되어 있는 순교자현양분과를 중심으로 순교자 현양에 , 
적극 힘쓰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교자들의 신앙과 삶의 흔적이 배어있는 성지를 보존하고 가꾸는 일에 우리의 ,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발굴되지 않았거나 돌보지 못한 신앙의 유적지. 
를 보존하고 성역화하는 데에 많은 기도와 물질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적극 협조해주. 
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순교자들을 공경하고 현양함으로써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우8. 
리 교구가 더욱 쇄신되어 다양한 도전과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복음화에 충실하기를 간
절히 기원합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호남의 사도 복자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전주교구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년 월 일2021 9 1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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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남이성지7.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초남마을은 호남의 사도 복자    ‘ ’ 1)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2)의 생가

터가 자리한 곳이며 동정부부 순교자 복자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가 년 동안 동정부부, 4
의 삶을 살았던 곳이다 또한 유항검이 복음을 전하던 교리당과 순교 후 파가저택. ( )破家瀦澤 3)

한 역사적 흔적이 있고 초남이에서 북쪽으로 가 채 안 되는 바우배기는 년 전주 치, 1km 1914
명자산성지로 옮겨지기 전까지 유항검 일가가 묻혀 있었던 묘지터로 추정되어 왔다 이처럼 초. 
남이성지는 호남지방 천주교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성지이다. 

유해 발견 장소8. 

발견장소 초남이성지의 바우배기

위    치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초남신기길 169-17 ( 169-17)

장소사진

1) 복자 자료 참고 .
2) 복자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자료 참고 .
3) 조선 시대 죄인의 집을 헐어버리고 그 집터에 웅덩이를 파 연못을 만들던 형벌 삼강오륜 을 위배한 강 . ( )三綱五倫
상죄인 에 대한 형벌로 죄인의 처자 를 노비로 만들고 죄인이 살고 있던 고을의 호 를 강등시키( ) , ( ) ( )綱常罪人 妻子 號
며 그 고을의 수령을 파직하는 등의 형벌이 뒤따랐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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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발견 개요9. 

항 목 내용 날짜 또는 기간
년(2021 )

묘소

정비

유해의 발견 초남이성지의 바우배기 성역화 작업중 발견 월 일3 11

순교자 추정 
유해 유물 발견 

보고서

초남이성지 담당 김성봉 신부가
천주교 전주교구장 주교에게 발송함. 월 일3 11

유해

발굴

유해발굴
위임장 호남교회사연구소 월 일3 11

순교 복자 유해 
발굴 및 

정밀감식을 위한 
훈령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 월 일3 12

유해의 감식
진행 계획 설명

유해 감식 책임자 전북의대 송창호 교수 가 ( )
초남이성지 교리당에서 

천주교 전주교구장과 신부들에게 설명함
월 일3 13

유해의 감식
의뢰서 및
허락서

천주교 전주교구장이 유해 감식을
책임자에게 위임함 월 일3 13

유해발굴
선서문

호남교회사연구소장 이영춘 신부, 
전북의대 송창호 교수, 

전북대 고고인류문화학과 윤덕향교수前 
월 일3 15

유해 

감식

유해의 감식
공문서

천주교 전주교구 호남교회사연구소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으로 공문 발송함 월 일3 18

유해의 이동 유해를 초남이성지에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실습실로 이동함 월 일3 18

유해의 정리 및 
분류

유해 감식 책임자와 
연구원 전북의대 김지현 박사 이 실시함( ) 월 일 월 일3 11 ~4 30

유해의 
컴퓨터단층촬영

(CT)

전북대학교 동물병원 수의과대학 (
이기창 윤학영 교수 에서 실시함/ )

월 일 호4 14 (8 )
월 일 호 호4 23 (3 , 5 )

전북대학교병원 
자료 준비 IRB 

및 승인 통보

유해 감식 책임자가 서류를 IRB 
준비하고 승인받음

과제번호( : CUH 2021-05-007)
월 일 월 일4 1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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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감식

치아를 이용한
나이 감정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서봉직 교수가 실시함 월 월 일4 15~6 25

유해의 성별,
키 나이 외상, , 
조사 및 자문

국방부 유해발굴단의
임정민 감식관이 전북의대를 방문하여

진행함.
월 일 월 일5 3 ~6 21

유해의 친족의
유전자

검사(Y-STR)

다우진유전자연구소 황춘홍대표 에서( )㈜
유해와 친족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함. 월 일 월 일4 22 ~7 12

유해의 형태 
계측 연구원 전북의대 김지현 박사 이 진행함( ) . 월 일 월 일5 1 ~6 30

유해의 사진
촬영 연구원 전북의대 김지현 박사 이 진행함( ) . 월 일 월 일7 1 ~7 16

유해 감식
결과보고서 작성 유해 감식 책임자가 작성함. 월 일 월 일7 17 ~7 30

교령

발표

복자 추정 유해의 
진정성 관련 

법정 구성 청원서

천주교 전주교구 총대리 
김희태 사도 요한 신부 월 일8 9

복자 추정 유해의 
진정성 관련 
법정 구성 교령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 월 일8 10

복자 추정 유해의 
진정성 관련 
법정구성 임명장

호남교회사연구소장 이영춘 신부 전북의대 , 
송창호 교수 전북대 인문대 윤덕향교수, , 前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이태영 명예교수

월 일8 10

특별법정 개정 전주교구 법원 월 일8 18

특별법정 폐정 전주교구 법원 월 일8 18

유해의 진정성과 
공경에 대한 
교령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 월 일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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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 유해 감식 결과10. 
유해 감식 방법 (1) 
가 유해의 나이 추정   ․ 
유해의 나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첫째 치아의 교모도 마모정도 를 측정하여     - . , ( )
나이를 추정하였다 치아로 추정한 나이는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서봉직 교수가 실시하였. 
고 치아의 교모도를 이용하여 회귀방정식 교모도 단계로 구분 소구치 및 대구치 교모, ( 8 , 
도 남녀 구별 으로 산출하였다, ) 4) 둘째 뼈의 골화 유무 및 성숙 정도를 관찰하여 나이를 . , 
추정하였다5) 뼈의 골화 유무 및 성숙 정도로 추정한 나이는 국방부 유해발굴단의 임정. 
민 감식관이 실시하였다.

나 유해의 성별 추정   . 
유해의 성별은 머리뼈 두개골 와 볼기뼈 골반골 의 형태학적 특징을 관찰하고 계측하여     - ( ) ( )
추정하였다6) 유해의 성별은 국방부 유해발굴단의 임정민 감식관이 실시하였다. .

다 유해의 키 신장 추정   . ( ) 
유해의 키 신장 는 긴뼈 넙다리뼈 위팔뼈 정강뼈 노뼈 자뼈 등 의 길이를 계측한 다음    - ( ) ( , , , , ) , 
산출 방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7) 유해의 키 신장 추정은 국방부 유해발굴단의 임정. ( ) 
민 감식관이 실시하였다. 

라 유해의 부계확인 유전자 검사   . 
복자 권상연 야고보로 추정되는 호 유해와 안동 권씨 친족들 사이에 부계 혈연관계 여    - 3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염색체 부계확인 검사 를 Y (Y-Chromosome DNA Test / Y-STR)
실시하였다 또한 복자 윤지충 바오로로 추정되는 호 유해와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로 . 5
추정되는 호 유해와 해남 윤씨 친족들 사이에 부계 혈연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8
염색체 부계확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염색체 부계확인 검사는 다우진유전자연구소Y . Y ㈜

에서 실시하였다.

유해 감식 결과 (2) 

4) 참고문헌 김영구 법치의학 제 개정판 신흥인터내셔날 : : , 7 , . 2007.
5) 참고문헌 김이석 박대균 이우영 이상섭 법의인류학자가 바라본 사람의 뼈 지코사이언스 쪽 : , , , : . . 371 , 2009.
6) 참고문헌 김이석 박대균 이우영 이상섭 법의인류학자가 바라본 사람의 뼈 지코사이언스 쪽 : , , , : . . 393~406 , 2009.
7) 참고문헌 김이석 박대균 이우영 이상섭 법의인류학자가 바라본 사람의 뼈 지코사이언스 쪽 : , , , : . . 406~408 , 2009.

관리번호 호 유해 3 호 유해5 호 유해8

성별 추정 남성 남성 남성 

나이 
추정

치아 세31 ~ 41 세29 ~ 39 세27 ~ 37 

골화
정도

세20 ~ 60 
세(25 ~ 45 ) 

세20 ~ 60
세(35 ~ 45 )

세20 ~ 60 
세(30 ~ 50 ) 

신장 키 추정( ) 152.5 ± 3.8 cm 165.2 ± 3.8 cm 163.9 ± 3.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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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유해 복자 윤지충 바오로 의 5 ( )
다섯째목뼈에서 사망 무렵 예기 손상 모습

호 유해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 에서 8 ( )
양쪽위 팔뼈 상완골 예기손상 모습( ) 

호 유해 복자 권상연 야고보 의 골반골 모습3 ( )

염색체 부계Y 
확인검사
(Y-STR)

안동 권씨 친족들과 동일 
부계 혈연관계 성립 추정

해남 윤씨 친족들과 동일 
부계 혈연관계 성립
호 유해 윤지헌 8 (

프란치스코 와 동일 부계 )
혈연관계 성립

해남 윤씨 친족들과  
동일 부계 혈연관계 

성립
호 유해 윤지충  5 (

바오로 와 동일 부계 )
혈연관계 성립

사료 및 ( ) 史料
유물 

권상연 세 41
참수형 년(1791 ) 
묘지 내 백자사발지석* 

윤지충 세 33
참수형 년(1791 )
묘지 내 백자사발지석* 

윤지헌 세 37
능지처참형 년(1801 ) 
묘지 내 백자제기접시* 

특이 소견
외상 관찰되지 않음: 
머리뼈 일부와 목뼈의 

소실

외상 사망 무렵 골절 : 
예기 손상( )

다섯째목뼈 경추* ( )

외상 사망 무렵 골절 : 
예기 손상( )

둘째목뼈 경추* ( )    
양쪽 위팔뼈 상완* ( )    
왼쪽 넙다리뼈 대퇴골* ( ) 

유해 감식 
결과 해석

복자 권상연
야고보 

복자 윤지충
바오로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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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11. 
복자 윤지충 바오로 약력 (1) 
고산 윤선도 의 대 후손이자 윤두서 의 증손이다  ( ) 6 , ( ) .尹善道 尹斗緖⚫ 

년 해남 윤씨로 아버지 윤경 과 어머니 안동 권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1759 ( ) , .尹憬⚫ 
년 세에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1783 25 .⚫ 
년 김범우의 집에서 천주실의 와 칠극 을 접하고 고종사촌인 정약용 형제의 가르  1784 , ⚫ 『 』 『 』

침으로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년 정약전을 대부로 모시고 이승훈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1787 , .⚫ 
년 북경 구베아 주교가 조선 교회에 제사금지령을 내렸다  1790 .⚫ 
년 윤지충이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태운 폐제분주 사건이 일어났다  1791 ‘ ’( ) . 廢祭焚主⚫ 

월 어머니 사망하자 월에 천주교 예법으로 장례를 치렀다5 8 .
년 음력 월 일 진산관아에 자수하였다  1791 10 26 .⚫ 
년 음력 월 일 새벽에 전라감영으로 압송하였다  1791 10 29 .⚫ 
년 음력 월 일 전라관찰사 정민시에게 문초를 받았다  1791 10 30 .⚫ 
년 음력 월 일 양력 월 일 오후 시에서 시 사이 에 전주 남문밖 전  1791 11 13 ( 12 8 ) ( : 3 5 ) (辛時 ⚫ 

동성당 터 에서 참수형 세 으로 순교하였다) (32 ) .
년 처형된 지 일째 되는 날에 매장 허락이 떨어졌다  1791 9 .⚫ 
년 월 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되었다  2014 8 16 .⚫ 
년 초남이성지의 바우배기가 순교자의 묘소였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  2005⚫ 

다 이를 초남이성지 초대 담당인 김환철 신부가 정리하여 십자가와 표지판을 세우고 관. 
리하였다.

년 월 일 초남이성지 조성 작업의 일환으로 바우배기 묘소를 정비하다가 초남이  2021 3 11 , ⚫ 
성지 담당 김성봉 신부가 복자 윤지충 바오로의 묘소를 발견하였다.

복자 윤지충 바오로 약전 (2) 
윤지충 바오로는 년 전라도 진산 장구동에 거주하던 유명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  ( ) 1759尹持忠

났다 자는 우용 이고 년의 신유박해 때 전주에서 순교한 윤지헌 프란치스코 은 그의 아우. ‘ ’ , 1801 ( )
이다 본래 총명한 데다가 품행이 단정하였던 바오로는 일찍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년 봄. 1783
에는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또 이 무렵에 고종 사촌 정약용 요한 형제를 통해 천주교 신앙. ( ) 
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다음해부터는 스스로 교회 서적을 구해 읽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년 , . 3
동안 교리를 공부한 그는 년 인척인 이승훈 베드로 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다1787 ( ) .

이후 바오로는 어머니와 아우 윤지헌 이종 사촌 권상연 야고보 에게도 교리를 가르쳐 천주교   , ( )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또 인척인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과 자주 왕래하면서 널리 복음을 전. ( )
하는 데 노력하였다 년 북경의 구베아 주교가 조선 교회에 제사 금지. 1790 (A. Gouvea, ) 湯士選
령을 내리자 바오로는 권상연과 함께 이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집안에 있던 신주를 불살랐다, . 
또 이듬해 여름 어머니 즉 권상연의 고모 가 사망하자 유교식 제사 대신 천주교의 예절에 따라 ( )
장례를 치렀다 이는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하였다. .

윤지충 바오로가 신주를 불사르고 전통 예절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소문은 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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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어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그 소문은 조정에까지 전해져 그곳을 온통 소란스럽게 . 
하였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윤지충과 권상연을 체포해 오라는 명령이 진산 군수에게 내려졌. ‘ ’
다 체포령 소식을 들은 바오로는 충청도 광천으로 권상연은 충청도 한산으로 피신하였다 그. , . 
러자 진산 군수는 그들 대신 바오로의 숙부를 감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그들은 즉, 
시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진산 관아에 자수하였다 그때가 년 월 중순경이었다. 1791 10 .

진산 군수는 먼저 그들을 달래면서 천주교 신앙을 버리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천주  . 
교가 진리임을 역설하면서 절대로 신앙만은 버릴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여러 차례의 설득과 ‘ ’ . 
회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가 조금도 변하지 않자 진산 군수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들의 ,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전주 감영으로 이송토록 하였다.

전주에 도착한 바오로와 권상연은 이튿날부터 문초를 받기 시작하였다 우선 전라 감사는 그  . 
들로부터 천주교 신자들의 이름을 얻어내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교회나 교우들에게 해가 되는 말은 절대로 입밖에 내지 않았다. 
특히 바오로는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면서 제사의 불합리함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이에 화가 , 
난 감사는 그들에게 혹독한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바오로와 권상연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 천주를 큰 부모로 삼았으니 천“ , 
주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그분을 흠숭하는 뜻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뿐
이었다.

전주 감사는 할 수 없이 그들로부터 최후 진술을 받아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내 조정은 다시   . 
한 번 소란스러워졌고 윤지충과 권상연을 처형해야 한다는 소리가 드높게 되었다 결국 임금, ‘ ’ . 
은 이러한 대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들의 처형을 윤허하였다 당시 전라 감사가 조정에 올. 
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윤지충과 권상연은 유혈이 낭자하면서도 신음 소리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주의 가  “ . 
르침이 지엄하다고 하면서 임금이나 부모의 명은 어길지언정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다고 하였
으며 칼날 아래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

사형 판결문이 전주에 도착하자 감사는 즉시 바오로와 권상연을 옥에서 끌어내 전주 남문   
밖으로 끌고 갔다 이때 바오로는 마치 잔치에 나가는 사람처럼 즐거운 표정을 하였으며 따라. , 
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교리를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예수 마리아 를 부르면서 칼날을 받. ‘ ’
았으니 그때가 년 월 일 음력 월 일 로 당시 그의 나이는 세였다, 1791 12 8 ( 11 13 ) , 32 .

바오로와 권상연의 친척들은 일 만에 관장의 허락을 얻어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둘 수 있었다9 . 
이때 그들은 그 시신이 조금도 썩은 흔적이 없고 형구에 묻은 피가 방금 전에 흘린 것처럼 선, 
명한 것을 보고는 매우 놀랐다 이후 교우들은 여러 장의 손수건을 순교자의 피에 적셨으며. , 
그중 몇 조각을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당시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손수건. 
을 만지고 나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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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권상연 야고보12. 
복자 권상연 야고보 약력 (1) 

년 권이현의 손자로 안동 권씨 권세학과 어머니 전주 이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1751 , .⚫ 
윤지충 바오로와는 내외종간이고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와는 이종사촌이다  , .⚫ 

년 유항검에게 세례를 받았다  1787 .⚫ 
년 음력 월 일 진산관아에 자수하였다  1791 10 26 .⚫ 
년 음력 월 일 새벽에 전라감영으로 압송되었다  1791 10 29 .⚫ 
년 음력 월 일 전라관찰사 정민시에게 문초를 받았다  1791 10 30 .⚫ 
년 월 일 음력 양력 월 일 오후 시에서 시 사이 에 전주 남문밖 전  1791 11 13 ( , 12 8 ) ( : 3 5 ) (辛時 ⚫ 

동성당 터 에서 참수형 세 으로 순교하였다) (40 ) .
년 처형된 지 일째 되는 날에 매장 허락이 떨어졌다  1791 9 .⚫ 
년 월 음 유관검이 이존창과 함께 주문모 신부를 고향집 유관검의 고향집 으로 맞  1795 4 ( ) : ( )⚫ 

아들인다 마침 가는 길에 지충 상연 윤지충 권상연 의 무덤가를 지나게 되었다. · ( · ) .
년 월 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되었다  2014 8 16 .⚫ 
년 초남이성지의 바우배기가 순교자의 묘소였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  2005⚫ 

다 이를 초남이성지 초대 담당인 김환철 신부가 정리하여 십자가와 표지판을 세우고 관. 
리하였다.

년 월 일 초남이성지 조성 작업의 일환으로 바우배기 묘소를 정비하다가 초남이  2021 3 11 , ⚫ 
성지 담당 김성봉 신부가 복자 권상연 야고보의 묘소를 발견하였다.

복자 권상연 야고보 약전 (2) 
권상연 야고보는 년 진산의 유명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본래 그는 학문에   ( ) 1751 . 權尙然

정진해 오고 있었으나 고종 사촌 윤지충 바오로 으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배운 뒤에는 기존의 , ( )
학문을 버리고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입교하였다 그때가 년 무렵이었다. 1787 .

이후 야고보는 교리를 실천하는 데만 열중하였다 그러다가 년 북경의 구베아 주교가   . 1790
조선 교회에 제사 금지령을 내리자 윤지충과 함께 이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집안에 있던 신주, 
를 불살랐다 또 이듬해 여름 고모 즉 윤지충의 어머니 가 사망한 뒤에는 천주교의 예절에 따라 . ( )
장례를 치렀다.

당시 그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 신주와 같은 나뭇조각을 공경하는 것은 불합리“
하고 무익한 일이며 이를 금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어기기보다는 차라리 형벌과 죽음을 택하겠, 
다.”

야고보와 윤지충이 신주를 불사르고 전통 예절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소문은 친척  
을 통해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그러한 소문은 조정에까지 전해져 그곳. 
을 온통 소란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그들을 체포해 오라는 명령이 진산 군수에게 . ‘ ’
내려졌다.

체포령 소식을 들은 야고보는 충청도 한산으로 윤지충은 충청도 광천으로 각각 피신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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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진산 군수는 그들 대신 윤지충의 숙부를 감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그들은 , 
즉시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진산 관아에 자수하였다 그때가 년 월 중순경이었다. 1791 10 .

진산 군수는 먼저 그들을 달래면서 천주교 신앙을 버리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천주  . 
교가 진리임을 역설하면서 절대로 신앙만은 버릴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여러 차례의 설득과 ‘ ’ . 
회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가 조금도 변하지 않자 진산 군수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들의 ,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전주 감영으로 이송토록 하였다.

전주 감영에 도착한 야고보와 윤지충은 이튿날부터 문초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교회나 교우들에게 해가 되는 말은 절대로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들은 .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천주를 큰 부모로 삼았으니 천주의 명을 따르지 않는. “ , 
다면 이는 결코 그분을 흠숭하는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

전주 감사는 할 수 없이 그들로부터 최후 진술을 받아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내 조정은 다   . 
시 한 번 소란스러워졌고 권상연과 윤지충을 처형해야 한다는 소리가 드높게 되었다 결국 , ‘ ’ . 
임금은 이러한 대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들의 처형을 윤허하였다 당시 전라 감사가 조정에 . 
올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윤지충과 권상연은 유혈이 낭자하면서도 신음 소리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주의 가  “ . 
르침이 지엄하다고 하면서 임금이나 부모의 명은 어길지언정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다고 하였
으며 칼날 아래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

사형 판결문이 전주에 도착하자 감사는 즉시 야고보와 윤지충을 옥에서 끌어내 형장으로 정  
해진 남문 밖으로 끌고 갔다 야고보는 이때 초죽음이 된 상태였으면서도 이따금씩 예수 마리. ‘
아의 이름을 불렀다’ .

형장에 이르자 윤지충이 먼저 칼날을 받았다 이어 야고보도 예수 마리아의 거룩한 이름을   , . ‘ ’
부르면서 칼날을 받았으니 때는 년 월 일 음력 월 일 로 당시 그의 나이는 세, 1791 12 8 ( 11 13 ) , 40
였다.

야고보와 윤지충의 친척들은 일 만에 관장의 허락을 얻어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둘 수 있었  9
다 이때 그들은 그 시신이 조금도 썩은 흔적이 없고 형구에 묻은 피가 방금 전에 흘린 것처. , 
럼 선명한 것을 보고는 매우 놀랐다 이후 교우들은 여러 장의 손수건을 순교자의 피에 적셨으. 
며 그중 몇 조각을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당시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손, . 
수건을 만지고 나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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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13.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 약력 (1) 
고산 윤선도 의 대 후손이자 윤두서 의 증손이다  ( ) 6 , ( ) .尹善道 尹斗緖⚫ 

년 해남 윤씨로 아버지 윤경 과 어머니 안동 권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1764 ( ) , .尹憬⚫ 
숙부 윤증 의 집으로 양자로 입적되었다  ( ) .尹憎⚫ 

년 형 윤지충을 통해 천주교에 대해 알게 되고 세례명 프란치스코로 세례를 받았다  1789 , .⚫ 
년 형 윤지충과 사촌 권상연의 순교 이후에 고산 운동 완주군 운주면 저구리 으로 이  1791 ( )⚫ 

사하였다 고산 저구리에서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였다. .
년 봄 주문모 신부가 고산 저구리 이존창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이때 보례를   1795 , . ⚫ 

받고 성사를 받았다.
년 전라도 공동체가 대박청래운동을 추진할 때 유항검 형제의 부탁에 황심을 중국  1796 ‘ ’ , ⚫ 

에 보낼 밀사로 추천하고 김유산을 밀사로 보냈다.
년 신유박해에 전라감영에 체포되었다  1801 .⚫ 
년 월 일 전라감영에서 심문을 받았다  1801 3 28 .⚫ 
년 월 일 의금부에서 윤지헌을 심문하고 모역동참죄 로 사형 판결이   1801 9 11 ( )謀逆同參罪⚫ 

내려졌다 유항검과 함께 전주로 압송되었다. .
년 월 일 양력 월 일 전주 남문밖 전동성당 터 에서 능지처참형으로 순교하  1801 9 17 ( 10 24 ) ( )⚫ 

였다 세.(37 )
가족들에게 유배형이 내려졌다 윤지헌의 처 유종항 은 전라도 나주목 흑산도의 노  . ( )柳宗恒⚫ 
비로 유배되었다 세인 큰아들 윤종원 은 전라도 제주목에 관노로 유배되었다. 15 ( ) . 尹鍾遠
세인 둘째 아들 윤종근 은 경상도 거제부에 관노로 유배되었다 세인 셋째 아13 ( ) . 4尹鍾近

들 윤종득 은 전라도 해남현에 관노로 유배되었다 큰딸 윤영일 은 함경도 ( ) . ( )尹鍾得 尹英日
경흥부에 관비로 유배되었다 둘째 딸 윤성애 는 평안도 벽동의 관비로 유배되었. ( )尹成愛
다.

년 월 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되었다  2014 8 16 .⚫ 
년 초남이성지의 바우배기가 순교자의 묘소였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  2005⚫ 

다 이를 초남이성지 초대 담당인 김환철 신부가 정리하여 십자가와 표지판을 세우고 관. 
리하였다.

년 월 일 초남이성지 조성 작업의 일환으로 바우배기 묘소를 정비하다가 초남이  2021 3 11 , ⚫ 
성지 담당 김성봉 신부가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의 묘소를 발견하였다.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 약전 (2) 
윤지헌 프란치스코는 년 전라도 진산 현 충남 금산군과 논산군 지역 에서 학문  ( ) 1764 ( )尹持憲

으로 이름이 있던 집안에서 태어났다 년의 신해박해 때 순교한 윤지충 바오로 은 그의 형. 1791 ( )
이다.

프란치스코는 년에 형 윤지충으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그에 앞서 윤지  1789 . 
충은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지 얼마 안되어 인척에게서 천주교 서적을 얻어보고 오랫동안 
그 내용을 탐독한 끝에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는 년 이승훈 베드로 으로부터 세례를 받았. 1787 ( )
다 이후 윤지충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아우 프란치스코와 함께 열심히 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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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갔다.

년에 형이 순교하자 프란치스코는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그는 가  1791 . 
족들을 데리고 진산을 떠나 전라도 고산의 운동 현 완주군 운주면 저구리 으로 이주해 살았다( ) . 
그런 다음 교회 서적을 베껴 읽으면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였고 자신의 이름을 듣고 찾아오, 
는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천주교에 입교시키곤 하였다 또 년에는 저구리를 방문한 . 1795
주문모 야고보 신부로부터 성사를 받았으며 이후에는 교회의 밀사 황심 토마스 을 북경에 파( ) , ( )
견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지 얼마 안되어 윤지헌 프란치스코의 교회 활동이 관청에 알려지  1801
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어 전주 감영의 옥에 갇혔으며 감사 앞으로 끌. , 
려나가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때 그는 이미 드러난 사실 외에는 아무 . 
것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다음과 같이 천주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었다, .

 평소에 좋아하던 천주교 교리를 끊지 못하였고 고질병처럼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져 있으 “ , 
니 오로지 만 번 죽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천당 지옥의 이치를 굳게 믿은 탓, .……
에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박해자들은 교회 밀사가 북경을 왕래한 이유를 알아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에   . 
프란치스코는 조정의 명에 따라 동료들과 함께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포도청과 형조를 거치면, 
서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그리고 의금부에서 마지막 문초를 받은 후 자신  . 
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을 하였으며 다시 전주로 이송되어 년 월 일 음력 월 일, 1801 10 24 ( 9 17 )
에 능지처참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세였다 그가 순교한 뒤 고산에 갇혀 . 37 . 
있던 아내와 가족들은 모두 먼 곳으로 유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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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유해 발굴의 의의와 가치 14. 
년 월 일 전주교구 초남이 성지에 소재한 바우배기  2021 3 11 8) 묘소에서 한국 최초의 순교자 ,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연 야고보 그리고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로 ,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되었다 이 발견은 년 시복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 2014
위 복자들과 시복을 추진 중인 수많은 하느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신123

앙의 소명을 일깨우는 사건이다. 

교회사적 성과와 가치1. 

한국천주교회 순교사의 첫 순교자 묘지와 유해 발견① 
김대건 신부의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 에는 이 순교복자를 조선의 첫 번  ‘『 』 

째 순교자 라고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9) 복자 윤지충과 권상연은 순교역사에서 단순히 순 
서상 만이 아니라 신앙의 모범과 공경에서도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분들이었다 그런 의미. 
로 이번에 발견된 순교자의 묘지와 유해는 한국천주교회 순교역사의 첫 자리를 장식하는 분들
의 확인이라는 역사적 사건이다.

교회사 사료와 기록의 확증    ➁ 
한국천주교회 순교역사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만 그 기록과 사료가 충분한 경우는 그리 많  , 

지 않다 특히 두 순교자의 묘를 알아내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때문에 두 순교자에 대해 . . 
더 많은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자료와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장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이 
교회사 연구의 몫이었다.
기록 중에 두 순교자의 묘에 대한 내용은 사학징의 의 유관검 공초에 간략하게 묘사되어   『 』

있다.10) 유관검이 이존창과 함께 주문모 신부를 모시고 내려오는 길에 마침 윤지충과 권상연의  
무덤가를 지나가게 되어서 유관검이 이는 우리 국교 중에 고명한 사람의 무덤입니다 라고 “ .” 
하자 주문모 신부가 성교공부가 만약 성인품에 이르렀다면 마땅히 천주당을 그 사람의 무덤, “
위에 세우고 훗날 동방성교가 크게 행해지면 곧 이 두 사람의 무덤은 마땅히 천당 천주당 성, ( ; 
당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는 복자 윤지충과 ) .” . 
권상연의 무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 뿐 그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이번 , . 
첫 순교자의 묘와 유해가 발견됨으로써 사학징의 의 내용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이처. 『 』
럼 이번 첫 순교자 묘와 유해의 발견은 한국천주교회 역사 사료의 부족하고 모호한 부분을 분
명하게 밝혀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다.

8) 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번지 일대 169-17
9) 한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년 월 작성하여 상해에 가서 그해 월에 리부아 신부에게 발송한 조 1845 3~4 7

선 순교자들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윤지충이 조선의 첫 번째 순교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박해에, . “
서 탁월한 학자인 윤지충 바오로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하여 용맹하게 투쟁하다가 가톨릭교의 신앙을 ( )尹持忠
위하여 거룩한 피를 흘려 순교하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조선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성 김. .” ,『
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 분도출판사 개정판, , 2020 , p.142. 』

10) “身與存昌往見神父於桂洞崔仁吉家 而仍爲邀去鄕第矣 適路由於持忠尙然之塚下故矣 身謂神父曰 此是我國敎中高名
人之塚是如 則神父曰 聖敎工夫 若至聖品 則當建天主堂於其人墓上 他日東方聖敎大行 則此兩人塚 當入於天堂之

사학징의 권 ”, 2 p.233.內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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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의 사도 복자 유항검과 초남이 신앙공동체의 재발견➂ 
초기 한국천주교회의 지도자로 호남지방의 사도로 활동한 복자 유항검 아우구스티노는 복   , 

자 윤지충 권상연과는 내외종간이다 즉 세 사람은 같은 시기에 신앙을 받아들인 신앙의 동료. , 
이면서 동시에 친형제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번에 발견된 복자 윤지충과 권상연의 묘는 유항검 소유의 땅으로 추정된다 묘가 조성된    . 
년 월에는 유항검이 여전히 그 지역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동료로1792 11 , 

서나 혈육으로도 마땅히 유항검이 이 자리에 첫 순교자들의 묘를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에 발견된 복자 윤지충과 권상연 그리고 복자 윤지헌의 묘와 유해를 통해 그 모든 일   , 

의 중심에 있었던 복자 유항검의 역할과 초남이 신앙공동체의 위상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사적 성과와 가치2. 

순교자 묘지의 형태와 조성➀ 
복자 윤지충과 권상연의 묘는 일반적인 묘와 다른 모습으로 확인되었다 묘광이 위치한 깊이  . 

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깊었다 문화사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묘의 형태가 존재하는데 이 경. , 
우에도 문화사적인 의미를 연구할 수 있는 경우라 생각한다 그 외에도 한국천주교 초기부터 . 
발견되어 온 순교자들의 묘지 형태의 변화나 양상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생각한다. 

묘지석( )墓誌石➁ 
묘 중에는 죽은 사람의 인적 사항이나 묘소의 소재를 기록하여 무덤에 묻어 두는 표지 즉   , 

묘지석이 발견되곤 한다 바우배기 묘지에서도 묘지석이 발견되었다 호와 호 즉 복자 권상. . 3 5 , 
연과 윤지충의 묘에서 묵서명 백자사발지석 이 각각 점씩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호 즉 복자 “ ” 1 . 8 , 
윤지헌의 묘에서는 숯가루가 담긴 청화 백자제기접시 가 발견되었다 문화사적으로 다양한 묘“ ” . 
지석이 발견되는데 천주교 순교자 묘에서 발견된 묘지석은 대부분 이와 같은 형태들이다, .11) 
이처럼 순교자들의 묘에서 나온 묘지석은 문화사적으로 묘지석의 형태 묘지석에 기록하는   , 

방식 묘지석의 의미 등 묘지석에 대한 다양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성과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 
다.

유해에 새겨진 생생한 순교의 흔적➂ 
시신이나 유해에는 어떤 사건을 드러내는 지문 즉 흔적이 남아 있다 이번에 발견된 순교자  , . 

들의 유해에도 놀라운 역사적 사건의 흔적이 생생히 남아 있었다.
복자 윤지충과 권상연은 년 월 일 전주 남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두   1791 12 8 . 

11) 유항검 일가족의 이장에 관한 기록에는 김현배 주교의 비망록 기록 병인치명사적 권에서 김마르첼리노가 증 ( , 16『 』
언한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집안 사정 의 기록 김홍섭 판사의 수필 순교자의 유지를 찾아서 무상을 넘어서, ,「 」 「 」 『 』
의 기록 등 바우배기에서 이장할 때 각각의 묘지에서 인적사항이 적힌 사발이 나왔다고 했고 년 치명자) , , 1993
산 묘지를 확인할 때도 인적사항이 적힌 사발이 나왔다 현재 치명자산 성지에서 보관하고 있다. .
서울대교구에서 년에 펴낸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화보집 페이지에는 여러 성인과 순교자들의      2017 236~237『 』
묵서명 백자사발지석 이 실려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출토된 묵서명 백자사발지석 이 있을 것이다 이들“ ” . “ ” . 
의 형태와 내용은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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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를 수습한 이장업체의 증언에 의하면 두 순교자 모두 머리가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다고 , 
한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어 따로 묻혔을 경우 가능할 수 있는 . 
형태라고 관계자는 증언했다 호 윤지충 복자의 유해의 다섯 째 목뼈의 왼쪽 부분에서 사망 . 5
무렵 예기 손상 날카로운 칼과 같은 도구에 의해 오른 위쪽에서 왼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절(
단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상소견 이 관찰된 것이다 이는 참수형의 분명한 증거라 할 수 있다) . .
호 복자 윤지헌의 유해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다 복자 윤지헌은 년 전주   8 , . 1801

남문 밖 형장에서 복자 유항검과 함께 능지처참형으로 순교했다 능지처참은 참수하여 목을 벤 . 
후 사지 양팔 양다리 를 찢거나 잘라서 각지로 보내는 형벌인데 호 유해에서 그 사실이 확인, ( , ) , 8
된 것이다 사망 무렵 골절인 예기 손상이 둘째 목뼈와 양쪽 위팔뼈 왼쪽 넙다리뼈 대퇴골 에. , ( )
서 관찰되었다 이는 능지처참형의 분명한 증거이다. .
이 흔적들은 역사상으로 존재했지만 과거가 되어버린 조선시대 형벌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  , 

는 역사문화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천주교 신자들은 유해 자체에 드러난 이 흔적. , 
즉 사실성을 통해 순교신앙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체험은 말로나 지식으. 
로만 듣고 배우는 체험을 넘어서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전율적 체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복자. 
들의 유해에 드러난 이 흔적이 우리나라에는 국보급 보물로 자리매김 되리라 생각한다 이만큼 . 
분명하게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는 보물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영향과 가치 3. 

순교자 유해 발굴의 모범➀ 
이번 발굴 작업은 천주교 전주교구 성지담당 신부 교회사 전문가 학계의 다양한 전문가와  , , , 

연계하여 발굴의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한 고증 작업과 유해 분석 작업을 진행하여 발굴에 대
한 진정성과 신뢰도를 최대한 끌어올렸다 순교자 유해 발굴에 있어서 하나의 전범을 만든 일. 
은 천주교계는 물론 한국 사회의 크나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한국 최초의 순교자의 유해 발굴은 전형으로 남아 앞으로 모든 순교자 유해 발굴에서 , 
모범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이 유해 발굴이 보고서로 발간되어 전국 관계자와 관련 기관에 . 
배포되고 보고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함께 공유하게 되면 한국 사회에 유해 발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결과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순교자들을 만나는 신앙적 의의 4. 

호남의 사도 복자 유항검의 신앙적 지향⓵ 
우리나라 첫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의 유해와 그로부터 년 후 순교  10

한 윤지충의 동생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의 유해가 발견된 곳은 유항검 복자의 가족묘가 원
래 위치했던 곳으로 전해오던 곳이다. 
두 순교자는 조선의 전통적인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태운 폐제분주 사건으로   ( ) 廢祭焚主

인해 순교하였기에 당시로는 삼강오륜을 저버린 강상죄인( )綱常罪人 12) 살인보다 더 중한 죄를  
지은 자로 간주된 두 사람의 시신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자신의 땅에 매장한 것은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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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형제애의 표출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가까운 혈육이기 이전에 신앙에 있어서 , 
이들이 그야말로 동지요 형제였음을 보여준다, . 
이들의 평상시 성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유항검 유관검 형제는 혈육의 정을 뛰어넘어 누구   ·

보다도 첫 순교자들을 공경하였던 자들이기에 첫 순교자들을 공경하고 기리는 마음으로 정성
껏 모셨다고 볼 수 있다. 
   
신앙쇄신으로의 초대⓶ 
순교자들의 유해는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증거로써 공경의 대상이 되어왔   

으며 구원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곧 쇄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 . “
도교 신앙의 씨앗(semen)13) 이라고 가르치신 세기 교부 테르툴리아누스 교부의 말씀을 기억” 3
하고 있었을 북경의 구베아 주교는 년 월 일 마카오 주재 포교성 대표 마르키니 신1794 11 25
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에서 두 순교자가 흘린 피는 씨가 되어 더 많은 신자들을 불러모“
으며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14)라고 기록하였다.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의 순교는 조선 천주교회가 사그라지거나 위축되지 않   

고 오히려 하나의 씨앗이 되어 자라나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면 년이나 지난 지금 이들 유, 230
해 발견이 신자들의 신앙쇄신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리라 희망해본다. 
  
한국 최초 순교자 유해 발굴을 통한 순교자 현양의 방향5. 

     
년 교구설정 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전주교구 신앙의식조사에서 신자들은 전주교구  2008 70

의 가장 큰 강점으로 최초의 자치교구 순교자가 많은 교구 역사 를 꼽았다‘ , ’(64.5%) .15) 일찍이  
전주교구는 순교의 고장이라고 불릴 만큼 순교역사의 터전에서 순교자의 후손임을 자부심으‘ ’
로 안고 살아왔다 많은 순교신앙의 역사와 유산을 물려받은 전주교구가 순교 영성을 이 시대. 
에 되살리는 일은 전주교구의 미래만이 아니라 온 교회와 세상을 위한 영적 과업이다. 
 
증거의 상속자 기억의 지킴이- ⓵ 

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시복을 위하여 방한하였을    2014
때 한국주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을 순교자들의 후손 그리스도 신앙을 영, ‘ ’, 
웅적으로 증언한 그 증거의 상속자들 평신도들에게서 시작되어 여러 세대에 걸친 그들의 충‘ ’, 
실성과 끊임없는 노고로 크게 자라난 매우 비범한 전통의 상속자들이라고 불렀다 동시에 이‘ ’ . 
들 순교자들에 대한 기억이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억의 지킴이가 되라고 ‘ ’
촉구하였다.16) 

12) 삼강 과 오상 에 어긋난 죄를 지은 사람 ( ) ( ) .三綱 五常
13) 정확한 라틴어 문장은 다음과 같다 . “Plures efficimur quotiens metimur a vobis; semen est sanguis 

호교론Christianorum.” 50, 13「 」 
14) 윤민구 역 초기한국순교자 시복 자료집 한국 초기 교회에 관한 교황청 자료 모음집 서울 가톨릭출판사 , , : , ① 「 」

2000, 102.
15) 천주교 전주교구 전주교구 설정 주년 기념 신자신앙의식조사 보고서 < 70 > 2008
16)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 회 아시아 청년 대회에 즈음한 대한민국 사도 방문 년 월 일 한국 주교 6 (2014 8 13-18 ) 

들과 만남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연설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강당 년 월 일, , , , 2014 8 14 , 
검색일https://cbck.or.kr/Documents/Pope/402464?page=12( : 20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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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첫 순교자인 이들 유해의 발견을 통하여 기억의 지킴이인 우리가 이제 그들에 대   , 
한 기억을 현실화하면서 그들을 현양함은 그들이 지녔던 자세를 우리가 다시 배우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순교자들은 하느님 대전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전구자. 
들이지만 동시에 구원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감이자 모
범이기 때문이다.17) 
   
순교영성의 현재화⓶ 
한국 최초의 순교자들의 유해 발굴과 현양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문명의 시대와 심 

각한 위기의 시기에 한국 최초의 순교자들의 거룩한 유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뜻
을 올바로 식별하고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
드는 원동력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순교자 현양이 시대에 걸맞는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건으로서의 순교가 개 
인과 공동체의 삶 속에서 실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확보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인간의 . , 
삶에 빛 을 비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빛은 종교적 진리의 빛인 동시에 개개 인간의 내적‘ ’ . 
인 삶을 따뜻하게 덥히는 생명의 빛이 될 것이다 둘째 이웃과 더불어 살며 서로의 숨결을 나. , 
누는 공생 의 메시지를 발신해야 할 것이다 공생은 서로의 역사와 문화로부터 창조적 기‘ ( )’ . 共生
운을 북돋우는 창조적 생명 운동이 될 것이다 셋째 미래의 역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 , 
삶의 주체요 역사의 주도자로서의 인간의 존재론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18)  

신앙의 전수와 전달 문화의 성화- ( )聖化③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문화를 통해서만 참되고 완전한 인간성에 도달한다 사 . “ .”(
목헌장 항 문화의 발전은 문화원형의 보존과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53 ) . 

순교자들은 가톨릭교회에서 공경하고 기리는 분들이지만 넓은 안목에서는 모든 인류가 지녀, 
야 할 공통된 가치관 사랑 우정 신뢰 나눔 용서의 가치를 보여준 분들이라는 점에서 신앙을 , , , , ,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을 문화적인 언어와 . 
콘텐츠를 통해 공유해야 한다 문화 콘텐츠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책 미술 음악 연극 뮤지컬. , , , , ,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재활용하면서 수용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의미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 역시 문화 콘텐츠화하여 세상의 어둠과 죽음의 문. 
화에 맞서 싸울 때 세상을 성화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희망을 나누며
년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목숨을 바친 최초의 순교자 1791

들의 유해를 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뜻은 명백하다 그분200 . 
들의 죽음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사건이며 미래, 

17) 김성봉 성인 공경 모범을 따르며 전구를 청하다 경향잡지 참조 , “ , ”, , 11, 2020, 52-56 . 『 』
18) 신광철 문화의 시대 세기 종교문화의 지향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뉴스레터 호 . < -21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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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계시이다.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거룩한 순교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도록 초대하신다 모 . 
쪼록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유해 발견이 신앙의 통공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초대로 받아들
여져 교회와 세상의 쇄신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오늘날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오. 
히려 인간의 가치를 상실해가는 시대에 세상에 참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와 세상을 성
화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는 순교자 현양의 길이 되기를 기
원한다.

이제는 여러분이 증거할 차례입니다“ .” 

성 요한 바로로 세 교황 한국성인 위 시성식< 2 . 1984. 103 >

순교자 현양15. 19)과 공경을 위한 이후 일정
 월 일 목 시(1) 9 16 ( ) 10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 , 
윤지헌 프란치스코 현양 미사 및 유해 안치식 초남이성지’ – 

월 일 금 시 (2) 9 24 ( ) 14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 , 
윤지헌 프란치스코 유해 진정성에 관한 보고회 초남이성지’ - 
가 보고서 발간식       . 
나 보고회       . 
다 질의응답       . 
라 묘소 현장 방문       . 

19) 현양이란 말은 나타낼 현 자에 오를 양 자를 써서 굳이 그 뜻을 해석하자면 들어 올려 나타내다 , ‘ ’ ( ) ( ) ‘ ’顯揚 顯 揚
라고 말할 수 있다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맞은 순교자들의 고귀한 얼과 뜻을 기. 
리고 영광스러운 행적을 널리 보급하여 오늘을 사는 신자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제시하고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 
더욱 깊고 굳건히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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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복시성을 위한 기도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 신앙의 선조인 순교자들과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사제에게   

사랑과 성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

주님께서는 저희 순교자들에게● 

강한 믿음과 용덕의 은혜를 베푸시어   

순교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

최양업 토마스 사제에게는   

복음 선포의 열정을 주시어 주님을 현양하게 하셨나이다   .

자애로우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

저희 신앙의 선조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위에게 시성의 영예를 허락하시고   123 ,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사제   ,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위   132 ,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위   80 ,

하느님의 종 신상원 보니파시오 사우어 아빠스와 동료 위에게는   37

시복의 영광을 허락하시어   ,

후손인 저희들이 그들을 본받아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